
PAINT PROTECTION FILM INSTALL GUIDE

● 클레이 패드 & 바

>>> 가능하면 바 보다는 패드 권장. 클레이 바를 사용해야 한다면 소프트 타입 사용
>>> 반드시 윤할제 (계면활성제를 보다 많이 넣어 물과 희석)와 사용

A. Tools

● 스퀴지

>>> 스크레치 및 필름 표면의 손상을 감안 우레탄 재질 권장. 일반적인 플라스틱 하드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필히 부드러운 펠트
      (알칸타라 , 극세사) 사용 권장
>>> 중경도 (경도가 강하면 필름에 강한 압력을 주어 여러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고, 약하면 물이 빠지지 않아 시공 후 워터 스팟이
      오래 갈수 있음)
>>> 스퀴지를 잡았을 때 손안에 전체가 들어오는 3"~ 5"사이즈

● 칼 & 칼날

>>> 가볍고 몸체가 얇은 소재가 정밀한 컷팅에 유리
>>> 보다 정밀한 컷팅에 유리한 30°앵글의 카본스틸 혹은 세라믹 소재 추천. 

● 스프레이

>>> 가급적 분사 입자가 크고 양이 많으면서 분사 각도도 넓은 스프레이 노즐 권장

● 힛 건 (열풍기)

>>> 온도 표시가 되는 제품이 보다 일관성 있는 마무리에 유리

B. Solutions

● Water / 물

>>> 증류수의 사용이 가장 좋으나, 이것이 비싸고 번거로운 경우 어느 정도 광물이 정수된 물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.
>>> 물의 온도는 시공 시 필름의 연성 및 점착제의 활성화 정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매우 중요. 통상적 25° / 77°F 가
      적당하나, 적정 작업 환경의 온도 (25°/ 77°F)를 기준으로 낮은 경우 30°~35° / 86°F ~ 95°F 정도, 높은 경우 22°/72°F 로 조절.

● Degreasing / 탈지

>>> 필름 시공 전 시공면에 대한 유분을 제거를 위해 사용 
>>> 가능한 클리프디자인에서 권장하는 'Degreasing Solution' 사용을 권장
>>> 권장 솔루션이 없는 경우 대체용으로 '의약 소독용 이소프로필 알코올 (70%)' 원액 그대로 사용

● Squeegee / 스퀴징

>>> 스퀴지가 필름 표면에서 원활하게 밀리도록 하기 위해 사용
>>> 기준 : 물과 계면활성제 (존슨즈베이지 샴푸)를 희석(물 : 샴푸 = 1리터 : 4펌프) 하여 사용하며, 작업환경의 온도와 제품에 따라
       필히 조절.
>>> 샴푸는 적정 작업 환경의 온도(25°/ 77°F)에 따라 낮은 경우 기준보다 1펌프 적게, 높은 경우 기준보다 1펌프 많게 조절.
>>> Octagon / Elite / Black Ice / Pearl / Matte / Carbon과 같이 발수 기능을 가진 필름들은 기준보다 1펌프 많게 조절.

● Adhesive / 점착

>>> 시공 시 부착면과 필름의 점착제에 뿌려 점착제가 마른 상태에서 부착면에 들어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
>>> 가능한 클리프디자인에서 권장하는 '인스톨 겔'의 원액 그대로의 사용을 권장
>>> 인스톨 겔의 사용시 작업 공간의 온도가 기준 온도 보다 높은 경우 샴푸를 첨가(대략 1펌프) 희석하여 사용.
>>> '인스톨 겔'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'Squeegee Solution'을 같이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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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기본적으로 직사광선이 없고 ,먼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실내에서의 작업을 추천

● 필름 시공전 차량 표면에 묻어 있는 기름 떼, 얼룩, 먼지등의 제거는 보다 쉽고 완벽한 시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, 이것의 여부에 
    따라 필름 점착력과 이물질 유입에 큰 영향을 줌. 특히 유분 제거는 시공 과정에서 점착 강도 뿐만 아니라, 마무리 후 필름의 들뜸 
    증상 발생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.

● 세차 및 사전 작업

>>> Step1. 고압 노즐로 세차를 하여 표면 세차 (작업 환경에 따른 물의 온도 준수)
>>> Step2. 클레이 패드(혹은 Bar)를 사용하여 위의 과정에서 제거하지 못한 이물질을 제거 후, Step1 재 시행 후 완전 건조
>>> step3. 'Degreasing Solution'을 마른 버핑 타월로 필름이 시공될 부분을 모두 꼼꼼히 청소. (천이 너무 젖으면 필히 다른 
                 타월로 교체하여 사용)

● 'Adhesive Solution' > 'Squeegee Solution' > 'Cleanse Solution'을 단계적으로 사용하여 필름을 시공

● Cleanse / 세정

>>> 필름 부착과 스퀴징이 완료된 후 필름 가장 자리 점착제에 묻어 있는 'Adhesive Solution'을 제거하여 필름이 가지고 있는 

       최초의 점착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.

>>> 가급적으로는 물(적정 온도 유지)을 사용하여 세척하는 것이 좋으나, 이 경우 스프레이가 아닌 샤워 호스를 사용하여 넘치게 

       세척을 해주어야 함.

>>> 물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소프로필 알코올 (70%)과 물을 3:7 (IPA : Water)로 희석하여 사용

>>> 이소프로필 알코올은 세정의 역할과 더불어 물의 빠른 증발을 일으켜 보다 빠른 점착 활성화를 도와주나, 희석비율이 높은 경우 

      점착제에 영향을 주어 필름의 헤이즈 증상을 발생 시킬 수 있으므로 필히 적정량을 맞추어 사용 요망.

● 조도는 가급적 밝은 것이 좋으며, 인공 조명 사용시 3파장 LED의 사용을 권장.

● 아울러 작업 공간의 온도 25° / 77°F에서 시공할 때, 필름의 연실률도 좋고 점착력에도 영향을 주지 않음.
 

>>> 적정 온도 이하에서는 필름은 많이 뻣뻣해지고, 점착력도 약해짐. 이 경우 보다 원활한 작업을 위해 뜨거운 물의 사용을 필히 
      권장.
>>> 반대로 적정온도 이상에서는 필름의 연실률은 좋으나 점착력이 지나치게 강해져서 물의 온도와 'Adhesive Solution'의 조절

● 'Adhesive Solution'과 'Squeegee Solution'의 사용시 스프레이 노즐은 가급적 분사각도가 넓게, 충분한 분무량으로 노즐을 
   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, 

Cleanse Solu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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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dhesive & Squeegee
Solution

● 'Cleanse Solution'은 넓은 분사가 보다는 강한 수압으로 노즐을 조정하여 사용하면서 손가락으로 필름 끝부분의 점착면을 
     부드럽게 문지르면서 씻어 내듯 작업. (그림)



● 스퀴징

>>> 스퀴지는 직각으로 세우기 보다는 60°각도로 기울여 스퀴징 (그림)

>>> 가능한 스퀴징은 중간에 멈추지 않는 것이 좋으며, 부착 면적이 넓은 경우 안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마지막에는 스퀴지를
       자연스럽게 밀면서 걷어 올리는 형태로 스퀴징. 이는 시공 완료 후 스퀴지가 멈춘 자리가 라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.

● 'Cleanse Solution'을 사용 후에는 약 3~5분 정도 끝부분을 말린 후 최종 필름을 부착하는 것이 보다 더 작업의 용이성을 제공 함.

● 사고등으로 재 도장된 면에 PPF를 부착한 경우는 필름 제거 시 도장 표면의 클리층이 벗겨질 수 있으니, 제거 작업 전 필히 PPF 
    시공전 차량 상태(재도장 여부)를 확인 바람.

● 필름은 가능한 많이 늘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, 너무 많이 늘리면 코팅층의 크랙 발생 뿐만 아니라, 사용 중 필름의 빠른 
    오염과 기능성 (셀프힐링 혹은 안티 파울링...등) 저해의 요인으로 작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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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>> 안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형태로 스퀴징 하는 것이 좋음 (그림)

● 마감선을 노출 시키지 않기 위해 필름을 말아 넣는 경우 말아 들어가는 필름이 길면이후 들뜸이 더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
    짧게 자르는 것이 유리 함. ( 본넷 기준 3mm /0.12" 정도 )

● 가장 자리 들뜸 현상을 방지 할 수 있는 열처리는 필수 적임. 적정 온도는 200° / 390°F로 천천히 힛건이 앞서 지나가면 손끝
    (고열용 장갑 착용) 혹은 펠트가 부착된 사각 하드 카드등으로 따라가면서 눌러 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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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필름을 뒤집듯이 제거 하기 보다는 들어올리면서 당기 듯이 제거 (그림)

1. 시공 후 72시간 동안 세차를 하지 마세요. 겨울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.

● 작업 환경의 온도가 낮을 경우 필름과 본드의 완전 분리가 쉽게 일어날수 있으니 가급적 적정 작업 공간의 온도에서 작업을 해야 함.

● 제거면에 힛건으로 적당한 열을 주면 더 쉽게 필름을 제거 할 수 있음. 대략 300°/570°F온도로 20cm / 7" 간격으로 힛건을 좌/우로
    움직이면서 열을 가한 후  순차적으로 제거.

2. 시공 후 발생하는 물 맺힘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니, 이를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터트려서는 안됩니다.

3. 정기적인 손 세차를 추천합니다. 중성세제와 부드럽게 천으로 세차하는 것은 좋습니다.

4. 시공면에 가까이(45cm/17" 이내)에서 고압노즐로 필름의 가장자리 뿐만 아니라, 면에 직접 쏘지 마세요. 시공 필름이 들뜰거나 
    천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5. 세차 후 정기적인 클리프디자인의 PPF 'Care Solution'의 시공을 권장 합니다.

6. 비 온 후나 얼룩이 묻었을 때 가급적 빨리 닦아주는 것 이 좋습니다.

7. 필름 표면의 묶은 떼를 제거하기 위해서 2년에 한번 정도 표면을 깎아내는 폴리싱(소프트 폼 패드 사용)을 할 수 있습니다. 
    필름은 초기의 투명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. 그러나 폴리싱 후에는 코팅층이 최초 보다는 얇아지기 때문에 이전 보다 더 빠른 오염과
    기능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 필히 클리프디자인의 PPF 'Care Solution'의 시공을 권장합니다.

  


